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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지배권상실
채권단, 최대주주 주식 100대1 감자 … 지분 2.6% 불과 소액주주 전락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주식을 100대 1로 줄이는 감자를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현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47.31%)의 보유 지분은 2%대로 낮아지고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채권단은 4월30일까지 채권금융기업들을 상대로 감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획은 확정되며, 5월 중순

이전까지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계획에는 총 5800억원의 출자전환과 주주별 차등감자, 6000억원의 신규자금 투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등 현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100주를 1주로 줄이는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의 보유 지분은 2.6%(33만1000여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3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총 상장주식수는

1262만여주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박삼구 명예회장에게 금호타이어 경영을 맡기는 한편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감자 방안을 포함한 정상화 계획은 금호타이어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

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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